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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마다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개인들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조치, 확진

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휴교 및 재택근무 등이 시행

되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행

해진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사람들의 공적공간에서

의 활동이 위축되고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증

가하게 되었다. 쇼핑센터와 음식점 등 사람들이 많

이 이용하던 상업시설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

고 폐업이 속출하면서 자영업자의 도산이나 실직으

로 이어지게 되었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병상확

보로 인해 임산부나 만성병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

들, 일반환자들은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이하 코로

나로 칭함)라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

병적 재난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

람들의 대면적인 접촉이 제한되는 이른바 언택트 시

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영향은 사회적인 집단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

다. 우리는 여기서 코로나가 미친 영향은 남성과 여

성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향후의 여성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서 짚어보고자 한다. 

2. 코로나와 젠더 불평등의 심화

코로나가 젠더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UN,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보고서에는 

크게 건강, 경제, 돌봄, 폭력 등 분야별로 젠더 불평

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UN Wome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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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입 국가 수 및 프로그램 유형

가. 경제적 불평등

2008년 금융위기때는 남성지배적인 일자리 부문

에서 실직율이 증가하였던 반면, 이번 코로나 확산 

중에는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관광업, 도소

매업, 음식업, 사회서비스업종의 일자리가 감소하였

다. ILO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

종사자의 47%, 요식업 종사자의 53%, 숙박업 종사

자의 60%, 도소매업 종사자의 62%가 여성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ILO, 2020).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

면서 공식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임금노동시간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20: 6).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이러한 대면업종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영향

을 미쳤다. 인구의 많은 부분이 비공식 고용에 종사

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손실률은 모든 국가에서 

25~5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UN Women, 

2020e).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가 발생한 직후인 3월 20일에는 45개국에서, 27일

에는 84개국에서, 4월 3일에는 105개국에서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책의 내용을 보면, 35.6%가 현

금지원, 22.0%가 기타 사회보조, 18.9%가 보험금

의 지급, 8.9%가 유급병가, 8.6%가 임금보조, 기타 

노동시장 정책이 6.0%를 차지하고 있었다(UN 

Women, 2020e). 한국의 경우 재난보조금 이외의 

집단별 지원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추후 재난보

조금 수혜의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대면적인 접촉을 기반으

로 하는 서비스직종의 일자리로 여성들이 다시 복귀

하게 될 것인지, 그 속도는 어떠할 것인지, 국가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추후의 연구가 필요

하다. 

나. 건강의 불평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률과 이환율 데이터에 따

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의 정서적 영

향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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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cully, E. P., Haverfield, J., Ursin, R. L., Tannenbaum, C., & Klein, S. L. (2020). Considering how biological sex impacts immune 
responses and COVID-19 outcomes. Nature Reviews. Immunology, 20(7), 442-447. https://doi.org/10.1038/s41577-020-0348-8

[그림 2] 국가, 성별 및 연령별 코로나 사망률 비교 분석

보고되고 있다(OECD, 2020).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의 성별 및 연령별 사망률 

표는 다음과 같다[그림 2]. 38개국의 평균 남성 사

망률(case fatility rate: CFR)은 평균 여성 사망률

보다 1.7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남녀 모두 사망 위험이 증가하지만 30세 이상

의 모든 연령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사망 위험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 <0.05).

코로나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은 확진과 사망등 

신체적인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시스템을 압도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

스를 받기 어렵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UN Women, 

2020e). 대부분의 국가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여

성의 절반 이상이 필요할 때 의사를 볼 수 없었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의사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개발국의 경우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적 고

용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혹은 민간 건강 보

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적으며, 필요할 때 의료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탓에 생존율이 낮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UN 

Women, 2020e). 

감염위험 등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우울과 불안,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의 증

가, 직업과 소득 손실, 성폭력에 대한 봉쇄의 영향은 

여성의 스트레스와 불안의 비율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자살예방센

터가 잠정 집계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코로나19가 바꾼 한국사회 성평등지형: 위기와 기회

2021_여름호 7

동안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세(코로나 블루 등)로 자

살한 여성 사망자 수는 1,924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1%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경향

신문, 2020).

다. 돌봄의 불평등

돌봄의 영역에서 보면 학교, 육아시설, 노인/장애

인 돌봄시설 등이 폐쇄되면서 민간, 공공 돌봄 서비

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공백은 여성들의 무상노동

으로 메워졌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저개발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10배에 이르는 돌봄노동에 종

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하루에 무급돌봄노동에 쓰는 시간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2.5시간 많은 반면, 덴마크나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1시간 정도 더 

가사노동을 하며, 터키 여성은 4시간 더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20: 4).2) 

이러한 돌봄시간의 남녀간 격차는 국가별 성평등수

준과 관련이 있어 한국과 일본의 여성은 남성에 비

해 하루 2시간 정도 더 많이 돌봄노동을 종사하고 

있는 반면에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1시

간 정도 많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3) 

코로나로 인한 돌봄의 부담은 가정 외의 장소에

서도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보건인력의 

70%(OECD, 2020:3), 104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

사에서 간호사와 산파의 85%(Boniol et al., 2019), 

OECD 국가의 경우 장기요양인력의 90% 이상이 

여성으로(OECD:2020:3), 이들은 코로나 위기의 

최전선에서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44%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20:4). 그리고 이른

바 필수노동자(보육노동자, 간병노동자, 청소노동

자, 조리노동자, 마트노동자, 보건의료노동자, 택배

노동자, 콜센터노동자 등 먹이고, 치우고, 돌보고, 

나르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돌봄 노동자이면서 여성 

노동자이다. 이렇게 일터에 있는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의 위험과 과로에 시달리고, 일자리를 잃은 돌봄 

노동자들은 고립과 집안의 독박 노동에 시달렸다.

돌봄 영역에서는 재가서비스로의 전환이 전 세계

적 추세인데. 대부분의 돌봄노동이 여성에 의해 수

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누가 돌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질병상황에서는 환자에 

대한 돌봄이 부각되기는 하였지만, 고령화사회와 더

불어 점점 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동시에 돌보는 사람의 인권과 노동환경 및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 두 가지는 해결해야 되

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성폭력 또는 신체적 폭력

(GBV)을 당한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은 2억 

4천 3백만명(UN Women, 2020a)이다. 개발 도상

국과 선진국의 많은 국가에서 봉쇄기간 동안 GBV

가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3월 17일 봉쇄 이후 가정

1) OECD Development Centre’s 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SIGI).
2) OECD Gender Data Portal.

3) OECD Time Us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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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이 30% 증가했다. 키프로스 공화국, 싱가

포르는 헬프라인 전화가 각각 30%와 33% 증가했

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전

화는 폐쇄가 시작된 이후 25% 증가했다(OECD, 

2020c).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격리명령

은 폭력적인 파트너와 있는 여성들을 더 고립시키고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든다. 87,000명의 여성이 

2017년 살해당했는데(OECD, 2020c), 희생자의 

대부분은 친밀한 파트너 또는 가족에 의해서 사망했

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만연하지만 잘 드러

나지 않는다. 폭력이나 범죄를 경험한 여성 중 40%

만이 신고를 한다(OECD, 2020c).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한 비용은 대략 1.5조 달러

이며 이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될수록 더 증

가할 것이다.

3. 코로나 이후의 여성정책의 방향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자산과 자원, 시간과 기술의 

공유가 놀라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계는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주

기는 할 것이다.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으리라는 부정적

인 예측과 노동시간의 유연성으로 인해 보다 수월하

게 돌봄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어서 출산율이 증가

하리라는 긍정적인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UN 

ECLAC, 2019:90) 디지털 기반 경제에서 재택근무

의 기회는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UN ECLAC, 

2019:90). 플랫폼 경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

른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1/5에 불과한 주당 

20시간만 근무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

(Berg and Others, 2018),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균형있게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UN ECLAC은 다가올 2030년에 시

간의 유연성과 업무자율성의 증가는 남성뿐만 아니

라 여성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이 되리라고 전

망하지만(UN ECLAC, 2019:91), 이러한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여성들일 것이다. 재택 

및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 간

에 일자리 크기와 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

성내부의 격차 증대 가능성이 높다. 좋은 일자리의 

기회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그리고 개발도상

국의 여성보다는 선진국의 여성들에게 주어질 가능

성이 높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재택근무와 돌봄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노동강도와 시간압박감이 오히

려 증가할 수도 있다(OECD, 2017).

코로나로 인한 봉쇄기간 동안 행해졌던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균형 지원 제도의 활용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며, 스마트워크 기반 구축하여 

워라밸 사회실현 환경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존 ICT기술

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을 활용한 일자리에 여성들이 

얼마나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므

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는 가정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다기능

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가격리와 재

택근무로 인해 가정은 재택근무와 원격교육이 이루

어지는 근무지이자 학교로 변화되었다. 온라인 쇼핑

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배송받는 장소가 되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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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환자의 돌봄의 책임을 지던 공적 요양시설의 

기능도 일부 넘겨받게 되었다. 변화된 가정에서 성

역할이 어떻게 재분배될 것이며, 이러한 다기능적 

가정에 필요한 정책수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

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다시 이러한 질병적 재난상

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방향도 논의되어야 한다. 스마트워크 

기반이 구축되면서 워라밸사회의 실현이 가속화되

도록 하기 위한 정책개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가? 코로나로 인한 가족 내 돌봄이 강화됨

에 따라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사적 자원이 없는 취약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

는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 가족 

내 돌봄 책임이 강화되면서 부부 간 역할 분담 및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의 각 영역별 성별 불평

등 격차의 변화추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임금격차, 정보격차, 시간압박, 폭력의 실질적 증대 

등). 현재 UN Women은 Women Count 산하에 

속하는 단체들은 현재 이러한 자료 수집을 위해 노

력 중이다. 한국도 관련 자료를 축적해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기존의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적 역학관계가 코로

나 기간 중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통해 전염병 이후 여성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기회

를 제공하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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